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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보험 가입 급증

□ 일본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지진보험 가입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최근 

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  o 일본의 상위 5대 손해보험회사가 발표한 지진보험 가입실적을 종합한 결과 대지

진이 발생한  2011년 3월 한 달 동안 약 59만 건의 지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전

년동월 대비 신규계약이 5만 3천건(9.8%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  o 상기 9.8% 증가율은 2009년도 1년간의 업계 전체의 증가율 3.6%보다 2.7배를 

상회하는 수준임.

  o 특히, 대지진 발생 이후부터 지진보험 가입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에 따라 3월 

중순 이후 지진보험계약 체결건수 기준 증가율이 전년도 증가율의 6배 이상인 

손해보험회사도 있음.

□ 일본의 지진보험은 법률에 따라 단독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없고 화재보험과 함

께 가입할 수 있는데, 기존에 화재보험에만 가입했던 가입자들 상당수가 지진

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.

  o 이에 따라 2010년(2010년 3월말) 기준 지진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,227만 건으

로 늘어나고 가구가입률이 약 23%에 이르는 등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지진

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향후 가입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

  o 동일본 지역의 가입률은 이와테현 12%, 미야기현 33%, 후쿠시마현 14%임.

□ 노무라연구소에 의하면 미가입자의 지진보험 가입니즈가 높지만, 높은 보험료 

부담이 가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됨.

  o 동경 및 시즈오카 등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에 따라 지진보험 보

험료가 가구당 평균 3만 1,300엔이고, 화재보험료와 합산 시에는 연간 약 5만∼6

만엔에 해당되는 가운데, 금년 중 지진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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